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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2007년부터 시작된 캔버스 위에 ‘인쇄된 종이 꼴라쥬’의 작업 방

법으로 2009년 까지 진행해 온 작품들 중에서 2009년 개인전 작품들을 중심으

로 작업 내용과 표현 방법 그리고 조형 요소 등을 분석한 것이다.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형 활동은 그 표현방법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특히 현대 예술의 주된 쟁점은 조형의 순수성과 자율성의 추구였다.

꼴라쥬는 기존미학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시대적인 관심과 요구를 포착해 내

어,현대미술에 있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과 재료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페인팅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표현재료의 획기적인 변환을 가

져오게 된 것이다.

종합적 입체주의의 개막과 함께 꼴라쥬는 종이라는 재료의 물성을 단순한

회화의 보조수단에서 벗어나,주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그 역할을

확장시켰다.본인의 작품 또한 잡지 인쇄물을 잘게 자르는 과정과 잘려진 종

이를 재결합(再結合)고,재구성(再構成)하는 과정을 거치며 제작되어 진다.

본인은 급변하는 현대문명의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잡지 인쇄물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고자 한다.그러므로 일상이라는 공간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본인의 작업은

현대를 상징하는 소비문화에 대한 분석들이다.그것은 새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시시각각 만들어 내는 수많은 정보와 각종 이미지들의,생산과 소비와 축적이

라는 새로운 매커니즘이 초래한 현상들에 대한 질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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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작품제작 재료인 잡지 인쇄물은 종이라는 존재와 물성을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로 보여주고,그것은 기존의 회화에서 사용되는 물감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현재의 일상이나 사건 혹은 이슈 등 유행이나 민감한 사회적 현

상들이나 소재를 게재한 인쇄물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일상에서 드러나

는 익숙하고 사소한 현상과 의도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잡지 인쇄물들을 가늘게 잘라 낱낱이 해체하고 절단하여 캔버스 위에

평면의 형태로 구성한다.그것은 깊이를 지닌 일종의 종이 부조인 꼴라쥬로

표현하는 것이다.이러한 잡지 인쇄물을 이용하여 꼴라쥬로 표현하는 본인의

작업 내용과 과정을 본 논문에서 논구하였다.

본문의 제1장에서는 꼴라쥬의 미술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꼴라쥬의 물질과

재현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며 본인의 작품분석에 필요한 기초로 삼고자 하였

다.그리고 제2장에서는 본인의 작품형성의 동기가 된 요소와 배경으로 꼴라

쥬의 많은 재료들 중 인쇄매체로 표현되어진 잡지류에 국한시킨 당위성에 대

한 논의를 회화론적인 의미로 논구하였으며,제3장에서는,작품의 조형적인 측

면에서 접근하여 꼴라쥬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를 의미론적 방법에서 살펴보았

다.

여기에서는 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는 식물(APlant),나무(A Tree),의자(A C

hair)등의 연작들을 통해 외형적 이미지들을 대상으로 하여 창의적인 해석과

소재들의 왜곡된 형태가 보여주는 시각적 느낌을 주로 다루었으며,잡지 인쇄

물을 절삭하여 집적시킨 화면에 나타나는 꼴라쥬의 표현 효과와 그러한 과정

을 통한 작품의 표현 방법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위의 방법으로 제작된 본인의 주요 작품들을 분석하였다.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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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을 통해 본인 작품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작업세계에 대한 새로운 가능

성을 모색하기 위한 단초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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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인류의 문명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

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과물을 통해 빠르고 풍족하며 편리한 생활을 누

리고 있다.그러나 이런 인류문명의 발달은 항상 인류에게 발전과 진보의 혜

택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이러한 결과의 기저에는 ‘인간 중심주의’(anthr

opo-centrism)가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현대사회는 이런 인간 중심

주의 사고로 인해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는 인간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보

는 타자화의 관점이 팽배해졌다.따라서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상대

적으로 인간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문제를 야기 시켰다.예술작품 또한 동시대

의 관심과 문제점들을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하며 변화를 보여 왔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의 작업은 소비주의로 치닫고 있는 현대사회1)가 새로움

이란 이름하에 시시각각으로 만들어 내는 수많은 정보와 그리고 일상에서의

문화적 혼돈에 대한 반응을 동기로 삼았다.또한 이 작업은 일상의 서로 다른

시간들 속에서 현실을 인지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도 하다.이러한 동기에서 인습과 지식,이데올로기,상식과 가치,시대의 유행

을 표방하며 대중성을 담보하는 잡지라는 유형의 인쇄물을 기본 재료로 사용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본인 작품의 방법적 전개를 위한 대표적 양식으로는 잡지 인쇄물을 가늘게

자르거나 분해하고 그것을 재조합하여 꼴라쥬로 표현하는 방법이다.이것은

1)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소비의 사회」,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1992) 12쪽

   “오늘날 우리들의 주위에는 사물, 서비스 및 물적 재화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진 소비와 풍

부함이라는 상당히 자명한 사실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인류의 생태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

으키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풍요롭게 된 인간들은 지금까지의 어느 시대에도 그러했던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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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시간으로부터 민감하고 다양한 정보를 지닌 잡지 인쇄물을 이용한 것

이며 주변에서 보여 지는 ‘사소한 것들’자체를 표현 소재로 삼은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꼴라쥬가 올-오버(all-over)의 화면으로 전개되는 2007년의

작품을 시작으로 화면에 부분적으로 꼴라쥬가 도입되는 2009년까지 제작된 일

련의 연작들을 통해 평면회화와 오브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이러한 작품에서 꼴라쥬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와 표현효과를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아울러 본인의 작품에서 잡지 인쇄물을 이용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된 필연성을 조형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꼴라쥬가 회화에서 독자적인 표현양식으로 인정받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봄

으로써 본인의 꼴라쥬 작업에 대한 근원을 찾고자 하였다.또한 본인 작품에

서 형식적,내용적 특징을 분석하여 그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로 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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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본 론

1.꼴라쥬(collage)의 미술사적 배경

현대미술에 있어서 꼴라쥬의 최초 도입은 1912년 종합적 입체주의시대이며

피카소(Picasso,PabloRuizy1881-1973)와 브라크(Braque,Georges1882-19

63)는 화면 높이를 높이고,구체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화면에 그림물감으로

그리는 대신에 신문지,우표,벽지,상표 등의 실물을 붙여 구성하는 “빠삐에

꼴레”(papiercollé)라는 기법을 개발했는데,이때 비로소 꼴라쥬는 미술사 속

에서 예술적 기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2)브라크와 피카소에 있어서

꼴라쥬라는 기법은 순전히 화면의 미적 구성을 위한 조형상의 한 수단이었다.

그들은 시각적 공간을 묘사하기 위해 두꺼운 안료를 이용하기 보다는 기하학

적 공간을 이용하였다.그리하여 그들의 기법은 현대적인 꼴라쥬의 시작을 알

리는 전조가 되었다.

그러한 기법에 의해 브라크가 1913년에 제작한 「유리잔,병,신문」(도판,5)과

피카소의 「바이올린과 과일이 있는 정물」(도판,6)에서 볼 수 있듯이 빠삐에

꼴레는 입체주의 시대에 사용된 꼴라쥬의 일종으로 종이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이때의 종이는 종이 위에 그려진 이미지의 가치보다 주로 종이 자체

의 질감과 색채의 가치로서 그 기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빠삐에 꼴레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서 입체주의의 전체적인 표현방식은

갑자기 변했다.때로는 단편화된 부분의 귀퉁이에 붙어 있고 때로는 자유롭게

2) 김수기, 「현대미술의 기초개념-‘꼴라쥬’」, 서울:도서출판 재원, 1995,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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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하거나 그림 표면의 격자 부분에 몰리기도 했던 기울어진 작은 면(面)들

은 파편화된 양감을 지녔던 형태와 함께 사라졌다.이제 그 자리에 벽지,신

문,병 라벨,악보 심지어 예전에 그렸던 드로잉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종

이들이 들어섰다.책상이나 작업용 탁자를 덮은 종이들은 서로 겹치면서 화면

의 정면성과 보조를 맞춘다.게다가 화면의 깊이는 맨 위에 붙은 종이와 그

아래 붙은 종이 사이의 거리,즉 종이 한 장만큼 밖에 안된다는 것을 표명하

고 있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빠삐에 꼴레의 효과는 이처럼 단순한 즉물주의(literalism)

와 대립되는 것이었다.예를 들어 겹쳐 붙인 몇 장의 종이들이 배경이 되는

종이의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면서,실제 위치와 달리 배경 종이가 맨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즉 배경 종이가 정물화의 탁자나 와인 병,혹

은 악기보다 앞에 있는 대상의 표면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이런 시각적인

‘형상-배경 역전’의 효과는 분석적 입체주의의 주요 특색이기도 했다.그러나

이제 꼴라쥬는 분석적 입체주의를 능가하여,기호학 용어를 쓰자면 ‘도상적인’

것 자체의 파괴를 선언했다.

이후 다다이즘의 꼴라쥬는 순전히 화면의 미적구성을 위한 조형상의 한 수

단에서 발전하여 캔버스와는 이질적인 재료인 실 꾸러미,모발,철사 또는 신

문,잡지의 사진이나 기사를 오려 붙여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조리한 충

동이나 아이러니컬한 연쇄반응(連鎖反應)을 불러일으키는 기법으로 쓰이게 되

었다.

초현실주의의 꼴라쥬는 기성품에 손질을 가하지 않고 엉뚱한 물체끼리 조합

시킴으로써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비유적,연상적,상징적 효과를 노렸다.한

편 1960년대의 팝아트3)의 꼴라쥬는 ‘집합’,‘조립’등의 뜻인 앗상블라쥬의 형

3) 팝아트: 1960sue대 초기에 미국에서 발달하여 미국화단을 지배했던 구상회화의 한 경향이

다. ‘팝’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포퓰러(popular)'의 약자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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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전개되는데 평면적인 회화 작품에 3차원성을 부여하는 기법으로서 종이

대신에 오브제를 사용하여 제작한 3차원 꼴라쥬나 꼴라쥬 조각을 말한다.각

각의 오브제를 서로 끌어다 맞춤으로써 오브제 사이의 연관을 이루게 하는 것

이며 기존의 오브제 개념을 종합시킴과 동시에 예술과 생활,예술과 대중과의

거리를 좁혀 전달매체로서의 시각적 기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중문화를 이

용한조형적 가능성을 증폭시켰다.

20세기 미술이 르네상스 이래 회화공간의 절대적인 원칙인 일루젼(Illusion)

미학에 대한 반발로 추상(抽象)미술과 오브제(Objec)미술을 태동시키는 과

정 속에서 꼴라쥬는 현대 미술을 형성하는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分岐點)이

되었다.꼴라쥬는 기존 미학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시대의 관심과 요구를 표

현해 내어 현대 미술에 있어서 표현재료의 범위를 확장 시키고,그 개념이 확

대되어 오브제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입체주의의 초기 꼴라쥬 형식이 다분히 화면상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조형

적 탐구이긴 하나 물체가 조형수단으로서 회화나 조각에 부속되어 있다고 생

각한데 반해,다다이즘의 꼴라쥬는 기본적인 직관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상상

력에 의해 극도의 물질감을 이루는 단계를 표현한다.즉,입체주의와 미래주의

작가들이 최후까지 침해하기를 거부했던 고전적 회화 개념을 파괴시키는 일종

의 테크닉으로서 극단적인 길을 택하게 되었다.4)꼴라쥬는 그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예술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의 다양성을 갖게 되었으며 오늘

날 현대미술을 대변하는 대명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것이 유력하다. 통속적인 이미지,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 범람하는 기성의 이미지에서 제

재를 취했던 이 경향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 서순주, 「꼴라쥬 70년의 모험」, 월간미술, 1991. 5,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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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품의 배경

속도성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문명의 가치관은 본인의 작업세계에 지대한 영

향력을 행사하였다.일상이라는 시·공간 안에서,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

는 것들에서 본인은 삶의 진정성을 인지하고 의미를 찾고자 한다.현대인의

나날은 소비의 시대가 만들어 낸 과잉이나 잉여 생산물들과 정보 매체 이미지

들의 홍수 속에서 침윤되고 있다.현대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무한 반복되는 삶

의 경험들은 본인의 작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인은 현대문명의 지

나치게 탐욕적이고 현시적인 욕망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사소한 사물들이 가지

고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려 하였다.인류문명의 발전으로 새로운 사회구조가

성립되고 인간들은 발전과 진보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하지만 그 역효과로

나타난 사회적,구조적 모순 속에서 심리적 불안은 인간 개개인의 체험 속에

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러한 개인적인 불안의 요소들을 형상

화(形象化)하였다.일종의 치유과정임과 동시에 기원행위의 결과물인 작품들을

통해 드러나는 본인의 심리적인 문제점5)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인의 작업은 소비주의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가 새로움이란 이름하에

반복되어 만들어 내는 수많은 정보 그리고 이미지들의 생산,소비,축적이라는

새로운 매커니즘이 초래한 주변의 분석에서 시작된다.그 중에서도 우리의 생

5) 칼 G. 융(Carl G. Jung)편저, 정영목 옮김,「사람과 상징(Man and his Symbols)」,350쪽

   도서출판 까치(1995),

   “세상에는 너무 많은 불안과 너무 많은 두려움이 만연해 있으며, 이것은 아직도 예술과 사

회에서 지배적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개인은 설사 예술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결론

들을 예술 안에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자신과 자신의 삶에 적용하

는 것은 상당히 머뭇거리고 있다. 화가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적대감을 일깨우지 않고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심리학자가 표현하면 분노에 부딪힌다. (사실이 시각예술

보다는 문학에서 훨씬 더 결론적으로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심리학자의 말과 

마주치면 직접적인 도전을 느끼지만, 화가들이 하는 말-특히 우리 세기에-은 온통 비인격

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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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서 흔히 접하는 것들 중의 하나인 잡지 인쇄물 등은 보존되기도 하고 버

려지기도 한다.이 버려지는 것들은 대부분 효용가치를 상실하거나 유행이라

는 시간의 흐름에서 도태된 것들이다.

잡지는 상상이나 실재가 겹쳐져 있다. 욕망이나 이데올로기까지도 현실성이

라는 기호로 만들어 소비하도록 부추기거나 설득하고 대중을 근거로 한 다수

의 논리이다. 그러므로 다수성이란 잉여로 설립이 된다. 즉 잉여란 우월한 힘

의 자기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잡지는 사회적 상상의 가

장 극명한 예들을 공상영화나 S.F 소설보다 실감 있게 드러낸다. 독자들은 그

것을 보는 순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그 속에는 사

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는가 하면, 이 사물들을 꾸미는 현란한 수사(修

辭)는 그것들을 상상의 사물로 만든다. 여성 잡지 속에는 가능하거나 불가능

한 모든 옷들이 있고, 가장 간단한 것에서부터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것까지 

모든 요리와 상차림이 있다. 그리고 하찮은 기능을 수행하는 가구에서부터 궁

전이나 성을 장식하는 가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구들, 모든 집들, 장식품들이 

있다. 

본인은 이러한 것들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버려진 잡지 인쇄물들을 작업의

주된 재료로 도입하였다.특히 광고나 제품 소개 부분의 화려한 색채들은 본

인의 작업 세계에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다.인쇄된 책자나 정보가 담긴

종이를 절삭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지닌 실용적인 차원을 무화시키는 것,

읽을 수 없고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미지를 해체하고 소통의 불능

을 드러내는 것,정보 자체를 지워내고 삭제시키는 것이다.이러한 방식은 사

실과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소통하고 학습하며 순응하는 현대의 상황

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이러한 잡지 인쇄물들은 잘게 자르는

분해의 과정과 잘려진 종이를 필요에 따라 재결합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을



- 8 -

거치며 제작되어 진다.

본인의 작업에서 주된 표현물들로 등장하는 것들은 현시대의 빠른 속도에

가려 일상생활에서 눈길을 끌지 못하던 작고 사소한 것들이다.너무나 눈에

익어 존재가치를 인식할 수 없는,주변의 풍경들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여 존

재를 확인시켜 주며 그것에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이다.이러한 감성을 파편화

된 잡지 인쇄물들을 이용하여 꼴라쥬 하는데 이는 선으로 구성 된 조각들 하

나하나에 새겨진 담론들과 생생하게 살아있는 잡지 본연의 색들을 사용한다.

파편화된 잡지 인쇄물 조각들은 이미지와 화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찢

어진 단면의 결을 이용한 움직임을 형성한다.그리고 회화에 부분적으로 분해

하여 재조합하는 꼴라쥬 작품의 연작들로 살펴볼 수 있다.아울러 캔버스 사

각 공간의 틀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확장되어 화면 밖으로 뻗쳐 나가는6)

본인의 꼴라쥬 표현 양식은 회화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기’의 회화에서

‘만들기’의 회화에 근접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6) 윤평중 지음,「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합리성과 사회 비판-」, 199쪽, 교보문고(1990)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잠재적으로 기호로 가능할 수 있다.우리의 오감(五感)은 모두 기호를 

생산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 중에서 청각적 기호와 시각적 기호는 그 성격이 

아주 다르다. 전자가 주요 매체로 시간을 이용하는 데 비해 후자는 공간을 사용하는 차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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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꼴라쥬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

일상적인 소재를 화면에 꼴라쥬하여 재료가 갖고 있는 한계(限界)를 극복하

고,존재 가치를 재인식(再認識)시켜줌으로써 예술의 개념을 열려진 개념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본인 작품에서의 꼴라쥬 표현방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온갖 논란과 화제를 담은 잡지는 소장되고 기록되기보다는 읽혀지고,

버려지고,망각되기를 반복한다.지속적으로 생산되고,유통되고,마침내 소멸

되는 것이다.본인은 이러한 잡지를 해체하는 기점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았

다.

일상 언어나 즉자적 이미지로 채워진 잡지를 잘게 잘라내어 기본 재료로 만

든다.본래 지니던 다양한 색채와 문자가 조각난 종이들을 잘려진 순서가 아

닌 본인의 조형적 의도에 의해 캔버스 위에 연결해서 붙인다.일상과 삶을 본

인에 의해 재편된 새로운 시선으로 조합시키는 것이다.임의로 잘려나가 재조

합된 텍스트는 이전의 잡지 인쇄물이 주던 가독성의 세계와 독해 가능성을 완

전히 상실한 채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주로 생활주변 속의 식물과 동물,가구 등 쉽게 파악 가능한 형태와 풍경으

로 나타나는 작품은,잡지로부터 폐기된 과거에서 그것이 지녔던 근본적인

색채 하나만을 취해 온전히 공급하고 있다.근접해서 보면 작품이 발산하는

색이 종이에 입혀져 있던 본래의 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서 잡지가

지니는 ‘소통’이라는 매체의 주요 속성을 대변하던 문자의 유효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오히려 부차적이고 의미의 변경이었던 색채만이 살아남아

그 존재감을 강화시켜 전면에 등장한다.이런 색채로 조합되는 작품과정은,형

태는 남아있으나 특정 내용과 이미지가 의도적으로 제거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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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잡지 인쇄물에 의한 표현 이미지

예술작품의 상징은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우회나 다의의 성격을 내포

하므로 그 의미는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확장되거나 변형되어 형상화되기도

한다.또한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물에서 이미지를 차용하

게 되고,이때의 이미지는 단순히 사물의 재현적인 모방이 아닌,개인의 특별

한 정서나 감정이 표현된 것이다.즉,예술가의 내적 경험과 심리적이고 심층

적인 감흥의 흔적들이 색과 형태의 변형과 왜곡을 거쳐 표출되고 형상화 된

다.

본인이 지속해 온 작업의 모티프는 나무와 잎 등의 식물 이미지가 주요 대

상이다.표현 방법은 화면에 꼴라쥬로 이미지를 크게 확대해서 과장되게 표현

함으로써 변종의 식물과 같은 느낌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이는 사물을 단순

히 재현적 이미지로서의 접근이 아닌 다중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상징물로

인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본인의 작업에 있어 “일상 사물”은 단지 표현 수

단으로서의 매체가 아닌,그 자체의 의미를 포함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적 경험과 관찰자로서의 이미지와 함께 조형적 의미를 함축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업에서 대표적으로 보여 지는 일상사물의 대상 중 식물의 조형적

특성을 보자면 식물의 이미지는 인간의 심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매개체로서

조형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재현적 표현 대상으로서 식물 이미지는

연속적인 선의 구조를 이루는 줄기들과 반복적형상의 잎새들 등 다양한 형태

로 표현할 수 있다. 내면적 표현 형상으로서의 식물 이미지는 부패,소멸로

이어지는 과정을 생성,성장,상실의 이미지로 구현할 수 있는 내적 표현의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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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재가 되었다.따라서 식물 이미지는 단순한 재현적 표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출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훌륭한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

예술가의 눈을 통해 표현된 식물은 이미 본래의 모습이 아닌 내면화되어 해석

되고 탈바꿈된 이미지이다.

본인 작품의 조형 요소인 일상 소재와 대상들은 이미지의 형태나 크기의 변

형,색채의 선택 그리고 시점의 변화를 통해 작품의 시각적인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의도하였다.이는 일상생활에서 눈길을 끌지 못하던 작고 사소한 대상

에 그 존재감을 찾아주고자 함이다.문자가 주가 되어 이끌던 소통의 매체인

잡지에서 부수적인 부분만을 차지하던 색이 새로운 시각이미지로 재탄생하듯,

일상 속에서 눈길을 끌지 못하던 작고 사소한 것들-여기서는 가꾸는 이의 관심을 잃고

방치되어 시들해 진 관상용 화분,작고 소박한 들꽃과 이파리,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오히려 무심해져

버린 안락의자 등-에게 주어지지 않던 시선을 작품 속으로 들여와 화면의 전면에

왜곡되거나 과장된 형태로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예술은 감각적 양식,이미지 그리고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전달

하는 형태로써 그것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그러므로 예술 작품

의 궁극적 내용이 정서 또는 감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또 예술 활동은

존재감을 실현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그래서 본인에게 이미지의 왜곡된 표

현은 자기 인식의 방법으로서 억압 상태의 내면을 자유롭게 하기도 한다.이

러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작가로서의 본인은 자신의 주관

적 경험과 만나는 외부와 새로운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색채는 조형 요소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인간의 정서적인 마음을 표현해 주

는 조형 언어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그런 역할로 인해 색은 그 자체로 우리

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고 정신적인 동요까지 만들어 낸다.그리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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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각을 통해 색채의 자율성을 경험하고 인식하며 감정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따라서 본인의 작품에서 식물 이미지는 색채를 밀도 있게 표현하기 위

해서 크기와 형태가 변형되었고,감정과 이미지를 담은 대상을 강조시키기 위

해 과장하고 단순화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색채는 잡지라는 인쇄물에서 부가적인 요소만으

로 의미를 갖는 색채를 취사선택하여 조합 하였다.따라서 이미지 생성이나

내면세계의 표현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므로 색채로써 자신을 발현하거나,본

인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2)Collage의 표현효과

현대에 접어들면서 회화는 스스로가 사물이 되고 세계가 되고자 하는 열망

을 오브제로 또는 일루젼7)으로 실재화 시켰다.시각적이면서 물질적인 회화는

조각과의 경계를 흔들며 시각 외에 촉각과 또 다른 감각기관을 겨냥하면서 진

화했다.작가들은 캔버스 앞에 앉아 고유의 화풍을 연구하는 대신,특이한 재

료를 이용하여 ‘연금술사’가 된 듯 물성을 실험한다.

이제 손/붓으로 물감을 칠하고 그리는 전통적인 행위들 대신에 기이한 재

료들을 연금술사처럼 실험하고 그것들을 적극 동원하는 한편,화면을 특이한

물질들로 그리기를 대신하게 되었다.촉각적이고 물질적인 동시에 그것 자체

로 자족적인 회화는 물질과 오브제로 이루어진 다분히 행위적인 상황을 보여

주는 더욱 적극적인 시각장으로 변화되어 갔다.그것은 즉각적으로 망막에

호소하고 또 다른 감각기관을 겨냥하면서 진화되어 갔다.8)

7) 일루젼(illusion): 환상, 착각, 망상 등의 의미이며 예술작품을 볼 때 일어나는 심적과정(心的

過程)의 하나로 의식적인 자기 착각이다. 회화는 평면 위에 그린 것이지만 마치 실제의  사

물에 있는 입체감, 원근감, 공간감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일루젼이 있기 때문이다.

8) 박영택 「오브제 회화」 art in culture 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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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잡지 인쇄물을 이용한 꼴라쥬 작업을 2007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왔

다.종이라는 존재,물성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였으며,그것은 기존 회화에

서의 물감 대신에 잡지책에 인쇄된 색채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전환하여 새

로운 색채의 표현성을 얻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업에서 이러한 방법의 결과로 몇 가지의 형태가 도출되었는데,본

고에서는 꼴라쥬의 표현 효과를 다음의 두 가지로 분석해 보았다.

① Movement를 형성하기 위한 효과

작품의 이미지와 구도가 설정되어지면 물감의 색상을 고르듯 수많은 잡지

속에서 구현하고자하는 의미가 깃들여진 색이 있는 인쇄물들을 선정하여 절삭

된 조각들로 붙여 나간다.시각적으로 선명하게 이미지가 표출되는 것이 아닌

붙여진 조각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것이다.절삭된 인쇄물 조각들이

화면에 모자이크처럼 조합되어 표현되어진 것들은 전체의 화면에서 시각적 운

동을 느끼게 한다.본인의 의도로 설정되어지고 선택된 색들이지만 꼴라쥬라

는 형식에서 의도된 우연으로 변이되는 색채는 붓으로 그려내는 효과와는 다

른 느낌을 준다.즉,그것은 잘려진 잡지 인쇄물들을 물감처럼 다루는데 있다.

그림이라는 것이 캔버스라는 대상에 물감을 다채롭게 담아내는 것일 수 있다

면,본인은 물감대신 종이를 이용해 색을 조합하는 것이다.그 과정에서 화면

에 설정된 이미지와 주변 화면의 이미지들을 후기인상주의9)고흐(참고 도판,

1.2.3.4)가 붓 터치만으로 빠른 선적인 리듬을 생성했다면,본인의 작품에서

는 인쇄물의 잘려진 단면의 선들이 집적되어 다양한 형상들을 만들기도 하고

9) 후기인상주의는 인상파에 속하거나 또는 그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차츰 그 영향에서 벗어나 

개성적인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내부에서 인상주의를 수정하려고한 사람들의 경향을 가리키

는데, 이 말은 훗날 영국의 미술 비평가 로저 프라이에 의해 아주 막연한 의미에서 명명(命

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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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으로 인한 움직임의 리듬을 형성한다.선들의 방향(direction)이나 움직

임들이 유도하는 것은 잘려진 인쇄물 파편의 흔적들이 이루어내는 방향성에서

나타난다.이것들의 형태는 가늘고 날카롭다.때로는 선(線)적이지 않고,집합

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지향한다.이미지의 색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로 절삭

된 조각들을 붙이는 방법은 유화 안료의 색을 입힌 화면에 그 조각들을 자개

공예 기법처럼 하나하나 박아놓듯이 표현한다.자개공예품들이 빛에 의해 여

러 가지 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듯 꼴라쥬된 인쇄물 조각들은 절삭되기 전의

본래의 색들이 변이되어 보이는 효과와 동일하다.밑에 착색된 안료에서 발산

하는 색이 비추어질 때는 각각의 파편들의 접점에서 색의 변화를 통해 시각적

움직임을 유도하도록 한 것이다. 즉,‘하나의 선’은 미세하게 단절된 채로 연

결된 움직임의 흔적들이다.

② 확장에 의한 Edge효과

꼴라쥬로 완전히 뒤덮인 캔버스는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오브제로 발전해

사각의 캔버스 틀 밖으로까지 표현이 확장된다.결과적으로 운동을 지향하는

것은 규칙적인 왕복운동이 아닌 바에는 그 힘의 소멸점까지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가장 빠른 운동은 이미 가장 느린 운동을 향하여 수렴되고 그것과 연

결되어 진행된다.이러한 것들은 유행의속성과 같은 징후들이다.잡지의 조각

들이 화면 밖으로 뻗쳐나가는 것은 잡지의 속성 자체를 의미한다.수많은 제

품이나 사건들은 그 힘의 작용으로 스스로를 권위 화하고,원칙적으로는 가짜

인 권력을 행사하고자 한다.허위가 권위가 되고 소문이 권력이 된다.그리고

거기에 게재된 내용들은 필요불가결한 풍경들이 된다.화면 밖으로 뻗어 나온

조각들은,그것이 아무리 해체되어 파편화되어도 그 근본 속성인 자기 확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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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렬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세포가 분열하듯 확장되어 새로운 영역

을 확보하면서 한 개체의 구성에 있어 주요하지 않던 요소가 아주 특별한 선

택에 의해 다른 형상으로 새롭게 변모한다.선들을 집적시켜 다양한 형상과

규칙적인 리듬에 맞추어 텅 빈 공간에 조형적 구조물로 확장된다.연속적으로

이어진 작품의 외형적 형태를 포기하고 발산하는 오브제로서의 의도된 조형적

표현 수단인 것이다.이러한 낱개들은 다시 역동적이고 리드미컬하게 새로운

세계의 목소리로 표출되며 또 다른 제 모습을 드러낸다.

시각적인 본인의 꼴라쥬 작품의 표현효과는 종이가 배열되어 절단된 상처들

로 이루어진 미묘한 색상과 질감,그리고 찢어진 인쇄물의 단면들이 결합되어

선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3)작품의 표현 방법

본인 작업에 적용된 꼴라쥬 작업은 인쇄된 책자나 정보가 담긴 종이를 잘게

절삭하여 읽을 수 없고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소통의 통로를 지워버

리는 것,정보 자체를 삭제 시키는 일이다.본인의 이러한 방식은 사실과 정보

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던 인쇄물들을 파편화하고 그것들 각각이

하나의 색채나 물감처럼 사용한다.특히 종이 단면이 절단되는 순간 일종의

희열과 공격성을 접하게 되고,또한 종이의 속살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그 표

면 절단 행위에서 기존의 인습과 지식,상식과 가치를 가차 없이 제거해 버리

는 단호함을 갖게 된다.

피카소는 일상 사물들 중에서 회화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이질적인 재료들

로 회화적 요소를 입증하였다.잘려진 종이로 색면을 구성하고 사물의 형태를

보여주는 회화 방법으로는,그의 「바이올린」(참고 도판7)을 들 수 있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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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피카소는 종이를 회화의 매체로써 사용하고 있으며,잘려진 종이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형태를 해석하였다.피카소는 조금 더 다양한 이물질을 첨가하

여 혼합하면서 화면상의 조형성을 추구하기 시작한다.이것은 물체가 화면과

의 관계에서 표출되어지는 느낌을 보는 이로 하여금 생생한 현실감을 유도하

는 효과를 나타낸다.물체를 일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추상적인 형태 및 색

채와 화합하여 새로운 영역을 이룩함으로써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개성은

상실하지만,동시에 물체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게 의도한 것이다.이들

물체를 화면 속에서 작가가 그려 넣은 색채나 선과 함께 동등한 고유성을 회

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인의 꼴라쥬 작업은 절단된 인쇄물 조각들을 이용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

된 일상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가벼운 오브제로 변화되어 해체된 파편

들은 본인이 의도한 이미지로 조합되어 하나의 형태로 이미지가 재구성된다.

다른 생명체로 탈바꿈되는 것이다.하나의 인쇄물이 낱개의 조각들로 분할되

어 집적된다는 것은 이전의 담론들까지도 무화시켜버리고자 한 것이다.색채

는 잡지에 인쇄된 본래 그대로의 색채를 존중하며,종이를 붙인 면과 바탕 면

사이에 얇은 골이 생겨 저부조 효과를 이루어 내게 한다.물성을 다양한 변형

된 형태로 보여주는가 하면 그것이 기존의 회화를 대체하게 하는데 의미를 둔

다.

캔버스 전체에 꼴라쥬된 연작들에서 보여 지는 색채는,단색에서의 억제된

색조에 의해 균등한 통일성을 보이려고 하였다.즉 붓으로 그려내는 효과와는

또 다른 해석으로 감성의 색채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파렛트에서 임의로 섞

인 색조가 아닌,잘려진 잡지 인쇄물들 사이에서 섞여 조합된 이미지를 의도

하였다.다시 말해 본인은 물감대신 종이를 이용해 색을 조합하는 것이다.

본인의 회화 작품은 크게 두 가지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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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꼴라쥬로 표현하는 기법과 그리고 부분적으로 꼴라쥬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전체화면이 꼴라쥬로 제작된 작품은 2)표현효과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화면상의 미세한 방향감과 리듬을 표현한 방법과,사각 캔버스 틀 밖으로 잡

지 인쇄물이 확장되는 방법이 있다.또,부분적으로 꼴라쥬가 도입된 작품들은

초현실주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의미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물들의 만남

처럼,현실과 상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고자 함이다.

캔버스 전체에 표현된 방법으로 제작된 작품들 -작품1과 작품 2의 「A

Chair」와 작품 10의「A Tree」-에서 볼 수 있듯이 캔버스 밑바탕에는 접착

제 역할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의 안료를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의 색으로 채색

한 후 그 위에는 절단된 잡지 인쇄물을 모자이크하듯이 일일이 붙여나가는 작

업으로 진행되었다.그리고 회화에 부분적으로 꼴라쥬를 도입하는 작품-작

품 13「TheSea」, 작품 14「A Cat」,작품 15「A Table」-들 에서는

캔버스에 표현하고자 하는 일상적인 풍경의 단면을 묘사한 후 또 다른 존재

가치를 인식시키는 소재를 부분적 꼴라쥬의 방법을 사용해 이중적 화면을 표

현하였다.이 두 가지 표현 방법들의 공통점은 내면세계의 표현을 극대화시키

는 것이므로 고유대상으로서 인간에게,다시 말하면 본인에게 위안을 주는 자

체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2009년 개인전에서의 설치작품 작품 19,「TheCombinationofRoutine」은

잡지 인쇄물들을 실타래처럼 둥글게 말아 그것들을 집적시키는 방법으로 제작

하였는데 그것은 다색의 롤들이 각각 인식의 변화를 유추하게 하는 역할로 일

상과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조합하는 의도로 제작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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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라쥬의 표현 방법으로 본인의 작품에서,인쇄물을 절삭하는 행위에 대한

논의와 절삭된 인쇄물 조각들을 이용한 이미지 집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보

았다. 이러한 작업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는 잡지 인쇄

물을 집적시켜 설치하는 작품과 병행하여 작업을 심화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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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작품분석

본인의 회화는 캔버스에 ‘인쇄된 종이 꼴라쥬’로 잡지 인쇄물을 잘게 잘라

주변의 이미지를 꼴라쥬한다.작품의 소재는 주변이나 물건들에서 찾는다.작

품들에 사용된 소재와 표현재료의 공통점은 ‘일상과 사물의 조합’이다.작품의

주된 재료는 주로 여성잡지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여성잡지들의 주요 내용

은 말초적인 일상성들이 주를 이룬다.

일상성은 우선 하찮고 보잘 것 없다.지루한 업무,언제나 반복되는 사물들

혹은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나날의 반복이다.부족함의 연장,상대적

박탈,제도의 억압,채워지지 않는 욕망 등 이것들은 일상성의 비참함이기도

하다.그러나 일상성에는 비참함만 있는 것은 아니다.그 속에는 온갖 창의성

과 기쁨,쾌락도 들어 있다.그러나 일상성의 가장 거대한 측면은 그것의 완강

한 지속성이다.영원히 지속되는 인간들의 삶처럼 일상성은 끈질기게 계속된

다.이러한 담론들을 담고 있는 잡지 인쇄물들은 또 다시 본인의 일상적인 이

미지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재탄생된다.

[작품 1.2]A Chair

이 작품은 동일한 공간에 있는 소파의 형상을 꼴라쥬한 것이다.흔히 우리

가 알고 있는 의자라는 것은 안락하고 항상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지만 이 작품에서 보여 지는 소파는 따갑고 딱딱하

며,불안하여 절대로 앉고 싶지 않은 이미지로 다가온다.그것은 우리 사회의

현 위치,일탈이 허용되지 않는 자리를 다층적 의미로 형상화하였다.작품 제

작에 있어 바탕의 배경은 소파로 집중하여 몰입하게 하고 일정한 방향감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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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게 꼴라쥬하여 소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했다.잡지 인쇄물은 터럭

의 느낌이 들도록 절단하여 붙였다.아주 평범하고 친숙한 정물을 다시 조합

하여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모습의 작품으로 변환시키고 본인의 정체성에 대

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다.

[작품 3]A Plant

이 작품에서 소재로 쓰인 화분은 본인의 집에 장식품의 일부처럼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생기를 잃고 시들해진 관상

용 화분이다.한 번도 손질을 해준 적도 없는 이 화분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

한지 오래된 단지,살아있는 식물인 것이다.

본인의 일상 주변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생동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그 식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시점을 무시한

화분,실제보다 더 커 보이는 이파리.그것들은 본인에게 보호받지 못했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살아 있는 생명체였다.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이 화분이나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경계선상이나 주변부의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보다 더 많이 채워주고 위안을 주고 싶었다.소소한 이야기들과 색색

이 채워진 인쇄물로 또 다른 이미지들을 채워 나가고 주변의 모습은 종이 결

에 방향 감을 주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표현으로 공감하도록 의도하였

다.그리고 단색으로 표현된 화분의 남겨진 부분은 식물을 담고 있는 소재로

써 공간과의 대비를 위한 효과로 표현하였다.

이 작품의 조형요소인 일상소재와 대상들은 이미지의 형태나 크기의 변형,색

채의 선택 그리고 시점의 변화를 통해 작품에 부여되는 특별한 의미의생성이

용이하다.그러므로 작품의 시각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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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A Tree

나무의 형태를 여백으로 표현하였다.보이지 않는 허공 혹은 공간을 문자가

많은 잡지 인쇄물 조각들로 구성하여,실체와 비실체가 서로 도치된 상태가

되도록 의도하였다.이것은 자연의 대표적 상징인 나무(더 나아가 인간)에 가

해지는 인간들의 폭력에 관한 탐구이자 성찰이다.

[작품 5]A Tree

앞의 작품과 같이 주 대상을 여백으로 처리하였는데,앞의 작품이 생태학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면 본 작품은 흔히,동양 문화권에서 군자 혹은 도덕적

고결함으로 상징되는 것들 중의 하나인 대나무에 대한 탐구이자 사회현상에

대한 고찰이다.매스컴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 지도층들의 부적절한 행위

가 무성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자신

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자신의 몫을 담당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다.본

작품은 그런 모든 장삼이사들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다.

[작품 6]A Plant

인간의 상징이나 정서를 식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은 모든 자연 현상이나 식물의 생태를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한 것이

다.이 작품 또한 실재의 식물이 아닌 본인의 인식을 통해 표현된 식물 이미

지이다.이미 본래의 모습이 아닌 변형되고 탈바꿈된 상징물이다.식물이라면

성장과 쇠퇴를 반복해야 한다.하지만 이 작품에서 보여 지는 검정색의 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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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로 이루어진 식물에서는 결코 시들지 않고 괴기스러운 이미지로 변형된

생명력에 관한 탐구이다.표현 방법은 화면에 꼴라쥬로 이미지를 크게 확대해

서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변종의 식물과 같은 느낌을 부각시키려 했다.

이 작품에서 식물 이미지는 색채감을 밀도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크기와 형태

가 변형되었고,감정과 이미지를 담은 대상을 강조시키기 위해 과장시키거나

단순화 하였다.

[작품 7,8]A Plant

내면적 표현 매체로서의 식물 이미지는 아름다운 개화기를 거쳐 시들음·부

재·소멸로 이어지는 과정을 생성·성장·상실의 형식으로 내적 표현의 소재

로 선정하게 되었다.

[작품 7]에서는 노출된 생식기와 형태의 부분적인 강조를 통해 특정한 주제의

식과 결부되어 표현되기도 하며 변형된 꽃의 이미지를 작품의 주제를 표현하

는데 이용하였다.그리고 줄기의 사선으로의 여백으로 화면상의 극대감을 표

현하여 변형된 꽃의 이미지를 위한 효과이다.

[작품 8]에서는 연속적인 선의 구조를 한 줄기 반복되는 잎과 그 잎의 풍성한

양감을 일률적인 형태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9]AnAnimal

이 작품은 본인이 읽던 책의 내용에서 작품의 동기를 포착한 것이다.그 책

에서 염소는 동물이 아닌 사람의 견해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생각 한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염소의 그런 행동들과 말에서 영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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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제작하게 되었다.이 작품에서 보여 지는 염소는 실제의 염소가 아닌 인

간의 모습에 더 가까운 동물의 이미지이다.염소의 형태는 흰 여백으로 남기

고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배경은 인쇄물로 구성 해 나가는 작업의 과정에서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도 여기서 표현된 염소처럼 상식적인

일상들에서 가치와 인식을 혼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에서

제작된 작품이다.

[작품 10,11]A Tree

이 작품들은 1888년에 제작된 허련(許鍊)선생의 <홍백매도 10곡병(紅白梅圖

十曲屛)>의 일부분을 차용해 꼴라쥬한 것이다.이 작품들에서는 매화나무의

가지와 꽃을 흰 여백으로 남기어 형상을 표현하였고 나머지 배경을 절단된 인

쇄물로 채워 현대 사회의 담론이 만들어내는 재해석된 과거의 이미지에 기초

하여 제작된 작품이다.작품제작에 있어 여기에 사용된 인쇄물들은 문자만 남

겨두고,본인이 의도한 색채를 한 번 더 발라서 표현하였다.

현대사회를 잘 대변해주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 매체인 잡지 인쇄물을

일률적으로 절단하여 전통적인 매화나무의 기상을 본인의 조형언어로 표현함

과 동시에,허련 선생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다.

[작품 12]A Tree,[작품 13]TheSea

이 두 작품들은 회화적으로 페인팅과 꼴라쥬의 두 표현기법 요소가 동시에

캔버스 위에 구축된 작품들이다.일상의 단편적인 풍경을 그린 후 그 위에 소

파의 이미지를 꼴라쥬 기법으로 표현하여 이질적인 물성을 첨가하고,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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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관찰자로서의 이미지를 조형적으로 함축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다.

화면의 이미지는 현대사회의 무미건조한 풍경들이 아닌 일상의 단편적인 모습

을 흐릿하게 배치하여 소멸해 가는 과정을 풍경으로 표현하였다.개연성이 성

립되지 않는 생소한 위치에 소파의 외형적 이미지를 삽입하였고 일상의 단면

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오브제인 잡지 인쇄물로 제작된 작품들이다.

편안하고 무감각한 일상 속에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이나 위안

받지 못하는 삶의 단면을 화면 속에서 부각시켜 표현하였다.

[작품 14]A Cat,[작품 15]A Table

이 작품들은 [작품 12,13]과 같은 표현 방법으로 제작되었다.[작품 14]에서

배경 화면의 고양이는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고,주변

의 선인장들은 과장되어 가시를 곧추 세우고 자신을 방어하듯 꿋꿋하게 서있

다.이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고양이는 자신의 야성과 본성을 잃어버

린 남성적인 모습을 상징하고,겉모습에 비해 턱없이 약한 선인장이 오히려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기방어에 강한 여성성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제작된 것이

다.

[작품 15]에서는 배경의 해학적인 사자와 깨지기 쉬운 유리로 이루어진 그

릇들을 표현하였다.현대문명이 만들어 낸 기물들의 효용성과 본모습을 잃어

버린 사자의 이미지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원시적 건강함 등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두 개의 모습으로 대비해서 나타내

었고 그것들의 회복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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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18]A Plant,[작품 17]A Tree

일련의 이 작품들 중에서 [작품 16]과 [작품 18]에 등장하는 고들빼기는 본인

의 체험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이다.아버지 산소에 성묘 갔을 때,무덤 한쪽의

잔디에 도드라지게 피어난 것이 바로 고들빼기였다.무덤은 잔디 이외의 식물

은 허용하지 않는 어떤 제한된 불모의 공간이다.하지만 햇빛 아래,잔디 속에

서 오연하게 꽃처럼 존재하는 고들빼기는 너무도 선명하게 내 의식에 투사되

었다.불가해한 생명의 모습이 아마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던,성묘 내내 떠

나지 않던 그 상념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 17]의 등나무 이미지는 의지할 것이 있으면 더욱 활발하게 자신을 확

장하는 등나무처럼 가족 간,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가 서

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희구하는 본인의 그 내면적 세계

를 표현하였다.

[작품 19]TheCombinationofRoutine

일종의 기념비적 형태를 도입하여 제작하고 설치된 이 작품은 잡지에서 동

일하거나 비슷한 느낌을 주는 색들의 면을 각각 분류하고 모아서,이것들을

실타래나 롤케익처럼 둥글게 말아서 집적시켰다.

이 작품의 의도는 비슷하거나 동일한 색상의 잡지들이,각각의 면마다 같은

내용의 문자 혹은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일상들은

항상 비슷해 보이지만 오늘이 어제와 다르고 내일 역시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이것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이자 일상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5개 작품의 조합이라는 형태로 표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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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A chair, collage printed matter on canvas, 

           60×60cm, 2007

【작품 2】 A chair, collage printed matter on canvas,  72.7 x 116.1c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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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A plant, collage printed matter on canvas, 116.1x72.7c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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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A tree, 

collage printed matter on canvas, 

116.1x80.3cm. 2007

【작품 5】 A tree, 

collage printed matter on canvas,

116.1x80.3c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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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A plant, collage printed matter on canvas, 65.2x90.9c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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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A plant, 

collage printed matter on canvas, 

162.1x112.1cm

【작품 8】 A plant, 

collage printed matter on canvas, 

162.1x112.1c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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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An animal, 

collage printed matter on canvas, 193x90c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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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A tree, collage printed matter on canvas, 97x193.9cm, 2007

【작품 11】 A tree, collage printed matter on canvas, 162.1x227.3c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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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A tree, collage printed matter on canvas, 193.9x130.3c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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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 The sea, collage printed matter on canvas. 193.9x130.3c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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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 A cat, collage printed matter, oil on canvas. 193.3x130.3c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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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 A table, collage printed matter on canvas.193.9x130.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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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 A plant, 

collage printed matter on canvas. 

90.5x65.5cm. 2009

【작품 17】 A tree, 

collage printed matter on canvas, 

90.5x65.5c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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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8】 A plant, collage printed matter on canvas, 162x227c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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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9】 The combination of routine, collage printed matter in acrylic-box, ( 

Installation view - per each) 240 x 58 x 6c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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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결 론

현대인의 일상은 소비 시대가 만들어 낸 생산물들과 정보 매체의 홍수 속에

서 서서히 잠식되어 가고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대 사회의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의 경험과 본인의 개인적인 불안 요소들을 탐구해 보게 된다.

그 일상의 모습에는 지루한 업무,언제나 반복되는 사물이나 풍경들 그리고

구매를 유혹하는 상품들과의 관계,부족함의 부단한 지속 등이 있다.그러나

일상은 완강하고 집요하게 계속된다.이러한 일상의 지속성에서 현실을 인지

하는 방법은 또한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일상 속에는 너무나 눈에 익어 존재 가치를 인식할 수 없는 작고 사소한 것

들이 존재한다.이 풍경들을 작품 속으로 도입해 의미의 확대와 그것들의 존

재 가치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은 본인 작업의 밑그림이다.그리고 이것들

을 배경으로 한 본인의 작업들은,소비의 시대가 만들어 낸 정보 매체인 잡지

인쇄물을 이용해 꼴라쥬의 기법으로 표현된 것들이다.

일상 속의 사소한 소재들을 작품 속으로 도입하고,그것을 절삭하고 규격화

하여 이전의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변형된 형태로 전환시켜 집적하여 붙이는

방법은 본인 작업의 특징이 되었다.초기의 작업은 꼴라쥬를 전체화면에 구성

한 형태로 진행되었다.하지만 이 표현들을 조형의 진폭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본 논문을 작성하며 <인쇄물 꼴라쥬에 의한 이미

지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정립 되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의 내용과 특정적인 면을 조형적 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표

현할 것인지 연구하던 중,기존의 꼴라쥬 기법과는 차별화하여 고안된 분해와

재조합의 과정을 통한 꼴라쥬가 시작 되었다.전통적인 꼴라쥬 표현 기법을

근원으로 하고 이것을 본인의 시선으로 재해석하여 작업에 적용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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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로 본인의 회화 작품은 두 가지 표현 방법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

다.분해된 인쇄물 조각들을 캔버스 위에 채워나가고 그 외의 부분은 여백이

면서 이미지가 되는 기법과,회화에 부분적으로 꼴라쥬를 도입하는 기법이다.

이런 연작들을 병행하여 작업하면서 내용과 개념이 더 명확히 정리되고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작품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본인의 작업

진행과정에서 화면 밖으로 뻗쳐나간 잡지 인쇄물의 보존 문제와 표현상의 미

비점 그리고 접착제와 잡지 인쇄물이 만나는 접점에서 발생하는 색채의 변화

는 문제점으로 발견되었다.이러한 것들은 계속적인 작업과 연구를 통하여 보

완될 요소들이다.

본 논문을 연구하며,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의 참모습을 새롭게 해석한 조형

언어로 화면에 부착시켰고,본인의 조형 세계와 회화의 표현 방식을 새롭게

구상하게 되었다.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창작을 위한 수단으로써,대상의 표현

과 재료를 꼴라쥬 양식에 의해 본인의 내적인 심상 이미지와 연결하여 독창적

인 조형 세계를 모색하는데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을 두었다.또 이와 같은 과

정을 토대로 본 연구자는 앞으로 끊임없는 탐구와 작품 활동으로 본인의 작품

세계와 화면에 생긴 조형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진행방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고찰함으로써 해

결 방법을 모색하고 더욱 깊이 있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작업의 기반을 마련

할 것이다.아울러 끊임없는 연구와 작품 활동으로 종이가 지닌 물성과 표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창작 활동에 도입하여 보다 풍부하게 작업세계

를 활성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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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ressionofthe imagesbyMeansofprintcollage

-CenteredOnMyOwnWorks-

Yoon,Jung-sook

Dept.ofWesternPainting

GraduateSchoolof

SungshinWomen'sUniversity

Theresearcherhasproducedtheworkstitled'PrintedPaperCollage'on

the canvas since 2007.This study analyzed contents,expressions and

formal elements of these works, particularly those produced for

researcher'ssoloexhibitionin2009.

Inview ofthearthistory,theformalactivitieshavevariedintermsof

their expression methods. In particular, the bone of issue of the

contemporaryarthasbeenaboutpurityandautonomyofforms.Collage

has expanded its expression methods and scope ofmaterials forthe

contemporary artby departing from thefixed ideaoftheconventional

aesthetics.Namely,collagehascontributedtotheepoch-makingchangeof

theexpressionmaterials,escapingfrom itstraditionalmethodsrelyingon



painting.

WhentheeraofatotalCubism wasusheredin,collagebegantoexpand

therolesofthematerialproperty'paper'justbeyondanaidtopainting,

so thatitcould function asa subject.Researcher'sworkshavebeen

producedbycuttingtheprintedpaperorthemagazinelongitudinallyand

recombiningandrecomposingthepapercutsonthecanvas.

Theresearcherattemptstointerprettheworldthroughthemagazineprints

showingthevaluesystem ofthecontemporarycivilizationchangingrapidly

beingdependentonspeedinordertofindtheessenceandmeaningofthe

visibleandtheinvisibleinthespacecalled'ordinarylife.'

Researcher's works involve analysis of the consumption culture

symbolizing ourcontemporary world.They arethequestionsaboutthe

phenomenacausedbythenew mechanisms'production,''consumption'and

'accumulation'ofthenumerousinformationandvariousimagesproduced

everymomentinthenameof'freshness.'

Themagazineprintorresearcher'smaterialfeaturesdiversifiedformsof

paperand itsproperties,and thus,itreplaces the paintused forthe

conventionalpainting.Theprimarymaterialisthemagazineprintshowing

ordinarylifeeventsorissues,fashionsorsensitivesocialphenomenaand

topics,allofwhichareintentionallyrelatedwiththefamiliarandtrifle

ordinaryevents.

Themagazineprintiscutfinetobecompletely dismantled and then,



composedasplaneformsonthecanvas.Then,theformsareexpressedas

collageorsortofpaperreliefhavingsomedepth.Thisstudyaimedto

discuss contents and processes ofresearcher's work expressing such

ordinaryobjectsintothecollagebyusingthemagazineprint.

Thefirstchapterofthisstudy reviewsthearthistoricbackgroundof

collageasabasisforanalysisofresearcher'sworks,beingawareofthe

valueofcollageasa materialand toolofrepresentation.Thesecond

chapterdiscussesmotivesandelementsofresearcher'sworks,andfurther,

discussesthereasonwhythematerialislimitedtothemagazineprint

among numerousmaterials,from theperspectiveofpainting.Thethird

chapterapproachesresearcher'sworksfrom theperspectiveofformsand

then,analyzesthesemanticmethodologyoftheimagesformedthroughthe

collage.

Here,such seriesofworksas'A Plant,’‘A Tree'and'A Chair'are

reviewed focusing primarily on their external images,their creative

interpretationandvisualsenseofthedistortedmaterialforms.Andthen,

this chapterreviews the effects ofthe collage shown on the canvas

integratedwiththemagazineprintcutsaswellastheexpressionmethods

oftheworksthereof.

The fourth chapter analyzes researcher's major works and thereby,

addressestheirproblemsandsuggestssomecluestoexplorationofanew

possibilityofresearcher'sart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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